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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중은 지도자를 알아보기 쉬운데 지도자는 청중 

알아보기가 진짜 힘듭니다. 청중 속에서 봐야 하기 

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도자가 알아보는 것이 

큰 것입니다.  

- 사업할 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지 처음부

터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됩니다. 나이들 먹었으니 이

제 할 수 있습니다. 조심하면서 완벽하게 천천히 해

나가야 합니다. 차타고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죽지

만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별로 안 다칩니다. 이런 걸 

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. 리어카 장사하듯이 그렇게 

해서 해나가십시오. 그것이 최고입니다. 

- 나는 건강합니다. 그전에는 허리를 잡긴 잡았는데 

운동을 무식하게 하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. 그러나 

이제는 좋아졌습니다. 어깨, 허리운동도 한 천 번씩 

매일 합니다. 그래서 몸이 좋아졌습니다. 여기는 기

구가 없으니 맨손가지고 합니다. 얼마든지 할 수 있

습니다. 자기가 못해서 못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

니다. 나는 체력이 좋습니다. 체력이 좋아서 1700리 

뜁니다4802.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만 하

는 것이 아니고 글도 쓰고 책도 만들 것입니다. 

- 가족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무슨 

기도를 합니까? 가서 하면 됩니다. 나는 외국 사람들

도 전도합니다. 그런데 한국 사람을 왜 못합니까? 외

국사람 전도는 진짜 힘듭니다. 그러나 외국 사람들도 

나 같은 사람에게 붙이니까 됩니다. 처음엔 안됐는데 

그 후에 와서 보니까 교회를 다 만들어서 열심히 하

는 것을 보았습니다. 내가 있을 때는 안됐습니다. 그

러니 낙심치 말고 무조건 씨를 뿌려 놔야 합니다. 인

삼 같은 것은 씨 뿌린지 3개월 만에 납니다. 그러다 

보면 낙심하게 됩니다. 옛날 사람들 인삼농사 지을 

때 씨 뿌렸다가 죽었다고 다 갈아버렸습니다. 그와 

똑같습니다. 나는 하루에 한 3, 4백 명은 전도할 수 

있습니다. 100개국 다 채워야하지 않겠습니까? 한 5

년만 하면 100개국 나라 될 것입니다. 아무것도 아

닙니다. 100개국도 큰 것이 아닙니다. 세계 캠퍼스가 

800개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많아서 내가 다 못 돌아

다닙니다. 다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. 마이크 

잡고 이야기하기도 바쁩니다.

- 팔운동하는데 천 번씩 합니다. 안 쑤시고 좋습니

다. 그리고 뛰고 제자리에서 워킹하고 팔굽혀펴기도 

하고 이건 한 150개 합니다. 여러분은 합니까? 다 

하면 할 수 있습니다.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

‘얼굴만 젊게 보이면 뭐 하냐, 그 만큼 건강이 좋아

야지’ 나는 특별히 먹는 것도 없습니다. 밥도 깔짝깔

짝 제일 조그맣게 고양이 밥 몇 숟갈 먹고 아침은 

먹지도 않고 건너뛰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

자꾸 먹으라고 하지만 많은 밥은 필요 없습니다. 

- 지금은 40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운동장에 갖다 놓

으면 지금도 날아다닐 것입니다. 건강해야 합니다. 

바깥에서 누가 아파서 병들어 죽으면 그것 같이 창

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니 모두들 잘 들 

해야 합니다. 잘 들 지내고 열심히 하십시오. 이제 

40-50대들이 되었으니 열심히 뛰고 달려야 합니다. 

안 써먹으면 자꾸 늙습니다. 

시(詩)

바람아 불어라.

눈보라 몰아쳐라

먹장구름아 껴라

내 눈치를 보지 말아라

바람 분다

눈보라 친다

별 떨어질까 내 걱정할 사람이냐

별 빛이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이냐

눈치 없이 내 눈치 보지 말고 

자연의 구상을 안고 있도록 

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쳐라. 


